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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이 인류의 집결지로 결정됐다.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염원했던
평창이 선택됐다. 우선 지역주민에게 축
하를 드리며, 국민 모두의 성원에 감사하
다는 말씀을 드린다. 더불어 그동안 동계
올림픽 유치를 위해 헌신해 온 관계자 여
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
을 전한다.
두 번의 실패와 거듭된 좌절감을 딛고

10여 년 험난한 여정 끝에 마침내 동계올
림픽 유치라는 따뜻한 햇살을 마주하였다.
그 세월에 서려있는 역경을 어찌 말로 형
언하겠는가. 두 번의 실패, 거듭된 좌절감
을 딛고 일어선 세 번째 도전이었기에 더
간절했다. 시련에 겨워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는 일은 더 괴로웠을 테다. 유럽의 프
라하, 남아메리카 과테말라에서 연이어 눈

물을 삼키고, 이번에는 아프리카 더반으로
날아가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굤處
皆眞), 그 여여한 심정을 꺼내 놨다. 하여
비로소 동의를 얻어냈으니 철수개화(鐵樹
開花), 화리생환(火裏生還)이 아니겠는가.
이번 유치전에서 독일 뮌헨은‘뿌리로

돌아가자(Back to the Roots)’는 문구를
앞세워 동계스포츠의 역사와 문명적 인프
라를 강조했다. 프랑스 안시는‘눈, 얼음
그리고 당신(Snow, Ice and You)’을 내세
워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했다. 
평창은‘새로운 지평(New Horizons)’

을 앞세웠다. 세 곳의 슬로건에 깔려 있는
의미를 헤아려 보자. 유럽의 두 도시는 자
신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우월성을 강조했
다. 그러나 평창은 희망찬 미래 창조를 다
짐하고 있지 않은가.
평창은 처음 동계올림픽 유치에 나서면

서 IOC(국제올림픽위원회)와 약속한 드림
프로그램 운영을 8년간 성실히 이행하여
왔다. 
눈과 얼음을 즐길 수 없는 나라의 어린

이들을 초청해 자연의 오묘한 이치와 숭고
함을 일깨워줬으며, 아시아 전역과 아프리

카 등으로 동계스포츠를 확대하여 전 세계
에 꿈을 함께 나누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
다. 이것이 평창이 추구하는 인류애이고
올림픽 정신의 실천이다.
이러한 약속의 이행과 실천이 전 세계인

을 감동시켰고, 동계올림픽 유치 확정이라
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이것은 강원도민
을 비롯한 온 국민의 힘인 것이다.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대회에 국한되

지 않는다. 민족의 정체성과 역량을 총체
적으로 펼쳐내는 문화축전이다. 우리는 근
래에 있었던 토리노 동계올림픽, 베이징
하계올림픽, 밴쿠버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서 개최국의 민족문화를 분명히 목격했다.
특히 베이징올림픽에서는 중화민족의 공
명한 고동(鼓動)을 충격적으로 실감했다.
우리는 2018년 2월 9일에 우리 국민의 가
슴에 흐르는 역사와 문화, 정신을 담은 문
화를 보여주어야 한다. 문제는 이를 어떻
게 보여주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단기간에 형성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온고지신(溫故知新)
이요, 법고창신(法古創新)이다. 백두대간
의 심장, 오대산과 그 품에 안겨 있는 문화

유산과 민족정신에 기댈 수밖에 없지 않은
가. 다행히 동계올림픽 개최 지역에는 세
계무형문화유산인 강릉단오제와 한민족
아리랑의 모태인 정선아리랑이 있다. 그리
고 아직은 제자리인 평창으로 돌아오지 못
하고 있지만 일본에서 찾아온 세계기록문
화유산인‘조선왕조실록’과‘조선왕실의
궤’오대산본이 있다.
이러한 문화유산과 자원들이 제자리로

돌아와 2018년 동계올림픽이 문화올림픽
으로 승화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여야 한
다. 그리하여 문화올림픽이라는 새로운 지
평을 열어 감은 물론 반만년 역사를 간직
하고 있는 한국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내어 전 세계인의 가슴에 환희와 감동
을 안겨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동계올림픽 유치에 노고가 많았던 만큼

쾌거를 한껏 즐기시라. 과유불급(過猶不及)
은 스스로 경계할 것이니 이내 옷깃을 다시
여미고웅비(雄飛)를준비할일이다.
다시 한 번 평창의 동계올림픽 유치를

온 국민과 함께 축하하며, 동계올림픽 유
치를 통해 남과 북, 세계 평화와 인류 공존
과 번영의 길이 활짝 열리길 기원한다.

조계종은 7월 4일 자성과쇄신결사
추진본부의 현판식을 개최했다. 5일
에는‘자성과 쇄신 결사, 중앙종무기
관 3차 100일 정진 계획’을 발표했다.
조계종은 제3차 100일 정진 계획

에서 정진대회활동과 부서 등 단위별
결사와 나눔 활동이 중점이라고 했
다. 안타깝게도 살을 에는 추위 속에
3000배를 올리던 열정은 보이지 않
는다.
나눔이 중점이라는 말도 걸린다. 어

려운 이웃을 돕는 행사는 역대 총무원
장 때도 있어왔다. 前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연탄을 나르던 부암동이 백사
마을로 장소만 바뀐 것 아닌가. 108배
동참 역시 아름다운동행이 진행해 온
행사에 동참하는 수준이다. 나머지 중
눈에 뜨이는 계획이라고는 뇌성마비
장애인과의 친선경기뿐이다.

결사추진본부 출범에는 기대와 우
려가 엇갈린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별도의 조직을 세운 것인지, 결사가
흐지부지될 경우 책임회피를 위해 완
충지대를 만들어둔 것인지 아직은 알
수가 없다. 거대 여당인 화엄ㆍ법화회
의 화려한 맨파워는 어쩌고, 왜 종권
의 아웃사이더 격인 도법 스님이 본부
장에 임명됐는지도 의문이다.
불자들은 제3차 정진계획의 진부함

이나, 결사추진본부의 출범에 있을지
모를 정치적 포석에도 불구하고‘자
성과 쇄신의 5대 결사’를 믿고 지지
하고 싶다. 실천하고 싶다.
조계종이 이들의 바람에 호응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출범시킨 결사추진
본부의 위상에 걸맞는 권한을 성문화
하고, 인적ㆍ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
면 된다.

결사추진본부가 성공하려면

평창의 환경 문제도 살펴야

2018 평창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얼마 전에 필자는 교수아사리 연찬회
에서 교육원의 교육원장님으로부터 부채
를 선물로 받았다. 부채를 선물 받고 한동
안 연찬에서 그 의미를 잠시 생각한 적이
있다. 
요즘처럼 선풍기나 에어컨이 만연한 시

절에 부채를 선물하신 의미가 무엇일까?
아마도 원장스님은 각자의 노력으로 교육
의 시원한 바람을 일으켜 교육 불사를 원
만히 하도록 배려하신 것이라 짐작해 보았
다. 그러면 불자에게 부채의 역할은 무엇
일까?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전달하는 시원한 바람일 것이다.
우리 인간은 환경을 조성하는 주체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우리 자신들이 만
든 것이다. 요즘 급변하는 기상들은 현대
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만든 것이다.
만연한 에너지 과소비가 불러들인 환경오
염과 기존의 이상 기류는 우리의 탓이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는 책임도 우리들에게
달려 있다. 

한여름에 무더위와 장마가 기승을 부려
지겹게 하고, 태풍이나 가뭄 등은 삶의 주
체들에게 불안을 조성한다.
원인과 결과의 내용으로 보면 한여름의

무더위는 우리의 탐욕이요, 지겨운 장마는
번뇌의 유출이며, 태풍은 성냄의 발산이
요, 가뭄은 우리의 인색함이다. 하지만 마
음을 돌이켜 생각하면 무더위는 알알이 영
글어가는 곡물들에겐 반드시 필요한 자양
분이고, 기승을 부리는 장마는 오염된 환
경을 정화하는 행위이며, 태풍 역시 오염
된 공기를 맑혀 주는 부채질이요, 가뭄은
오염된 대지를 청소하여 정화하는 보살이
기도 하다. 그래서 이러한 한여름에 벌어
지는 환경의 작용들은 지구촌을 아름답게
바꾸는 보살행인 우주의 활동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나친 환경의 발산에 대한 책임은
어쩌면 오만한 우리 인간 마음의 부조화된
표출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시
원한 바람으로 뜨거운 여름을 식히는 부채
의 역할이 필요하다.
지구촌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

은 보다 겸허함과 만족할 줄 아는 마음가
짐으로 몸과 마음을 순화하는 행위가 요청
된다. 
우선 우리는 계절의 환경이 내게 맞추어

주길 바라지 말아야 하며 조화를 이루는

인간 삼독의 정화로써 부채질을 해야 한
다. 탐욕의 과소비를 줄이고, 성냄의 무더
위를 식히고, 무지의 인색함을 베푸는 넉
넉함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바람이어야 한
다. 너와 나, 우리가 기뻐하는 예절과 진실
한 말을 나누며 예우하면서 즐거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순간의 삶을 영원으로 지
향하는 진실하고 소박한 생명의 살림과 꾸
준한 노력의 대가 외에 바람이 없는 행동
과 절제된 사랑을 하면서 더불어 기쁨을
주고받는 삶을 시원하게 부채질해야 한다.
이러한 우리의 삶이 좋은 환경을 조성

하는 부채의 역할일 것이다. 여름날 넉넉
한 자비와 기쁨과 평등한 마음가짐을 가
지고, 장마처럼 부처님의 가르침과 여건
에 맞는 물질과 두려움 없는 텅 빈 가슴을
베풀고, 짜증스런 계절의 권태를 환희로
운 바람들로 채우는 부채가 되며, 어떤 몸
짓이든 태풍처럼 허공을 맑히는 이익을
주면서 함께 더불어 사는 기쁨의 빗물로
채운다.
모든 것이 공공의 소유임에 무집착의 무

소유로 베푸는 바람이고, 너와 나, 우리가
에티켓을 지키면서, 사바에서 공존하는 기
쁨이 바로 절제된 인내의 바람을 일으켜서
삶의 파노라마가 늘 열반의 메시지로 펄럭
이는 부채의 몸짓으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태양의 지혜로 늘 역동하는 것
임을 올바로 직시하면서 나날이 기쁨의 시
원한 바람을 불러일으킨다.
이제 우리는 고달픈 여름에 집착을 놓고

변화하는 무상을 즐기며 지구촌의 열반이
란 부채의 몸짓임을 자각한다. 그리고 본
래 나라는 것이 없는 내게 계절의 환경이
바로 모든 생명의 몸짓임을 자인한다. 우
리가 살아가는 한여름 계절의 부채질은 바
로 우리의 생명을 시원하게 하는 우주적
동력임을 자각한다. 그래서 환경에 적응하
는 것이 무아의 실현이기에 이 계절에 맞
추어 더불어 사는 기쁨을 누린다. 우리가
만든 주어진 환경에‘나’라는 관념이 없기
에 더욱 즐거운 삶을 엮어갈 수 있는 부채
이다.
우리는 모두 함께 지구촌의 설계를 실현

하는 절대 필요한 존재이기에 에너지의 과
소비를 줄여서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는
정원사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환경이 그대
를 괴롭힐지라도 고달파하거나 노하지 않
는 계절의 부채가 되어서 멀지 않는 결실
의 계절을 위해 주어진 한여름 환경을 아
름답게 바꾸는 부채질을 한다. 
이 부채의 몸짓이 바로 불자가 수행하

는 보살도이고 시원한 법신의 나타남이
아닐까?

한여름 환경을 바꾸는 부채

법상 스님
조계종포교연구실장

불자세상보기

사부대중 칼럼

社 說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결
정됐다. 조계종 등 불교계에서는 일제
히 환영 논평을 발표하며 이를 축하
했다.
이번 동계올림픽 유치에서 라이벌

이던 뮌헨이 친환경을 주창한 반면에
평창은 개발을 강조했다. 평창을 홍보
하는 동영상에서는 KTX가 설원을 누
비는 장면이 있었다. KTX는 주행 특
성상 상ㆍ하ㆍ좌ㆍ우로 철로의 편차
가 클 수 없다. 채산성은 차치하고 곧
아야만 하는 철로 탓에 환경파괴는 불
가피하다. 이런 가운데 KTX가 지나는
길에 천년고찰이 없을 것이라 장담할
수 있는가. 이 정권은 새 도로명 사업
을 빌미로 땅이름에서 불교의 혼을 빼
앗는 정권 아니던가.
조계종 등 불교계는 그동안 수행환

경을 중시해 왔다. 1400년을 넘게 사

찰림을 가꾸고 지켜왔을 뿐만 아니라,
천성산ㆍ사패산 터널 등 길이 뚫리는
곳에서는 수행환경을 명분 삼아 대자
연의 편에 서왔다. 내가 하면 불사고,
남이 하면 수행환경 파괴라는 비아냥
속에서도 불교계는 수행환경 수호 의
지를 다졌다. 환경보살로 화현한 수경
ㆍ지율 스님 등의 정진은 개발 논리에
매몰된 우리를 깨우는 장군죽비에 다
름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 불교계가 축하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살펴봐야 한다. 중생
의 기쁨은 함께 나눠도 다가올 재앙에
눈감아서는 안된다. 40여 년 숙원인 관
계법령 개정이 가져다 줄‘개발의 자
유’때문은 아닌지 돌이켜 봐야한다.
우리 스스로 부끄러워 평창의 그늘에
침묵해서는 안된다. 그러려면 제대로
된 자성과 쇄신의 결사가 필요하다.

정념 스님
평창월정사주지

불자의 긍지·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생활화·현대화·세계화에앞장서온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광고게재·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지 사사 명명 지지사사장장명명

부 산 지 사

대 구 지 사

광주전남지사

전 북 지 사

영 주 지 국

경남남부지사

005511))663322--00006644 // 001111--448888--77774455

005533))776688--88000088 // 001166--881133--88000088

006622))338844--33000099 // 001100--22662299--11550088

006633))991100--88997777 // 001111--99664422--77773333

005544))663344--33442299 // 001100--99337733--33777788 

005555))774466--99777788 // 001111--887700--00002211

연연 락락 처처

이 재 진

손 문 철

양 행 선

조 동 제

박 영 애

청운스님

“풍수원리를잘적용하게되면, 그가정과사업체는
번영과성장을하게되지만이것을무시하면재난과

재앙이뒤따른다는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비법과불가사의한효험력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031)768-8414~6, Fax 031)768-8413

“영가들이확실하게천도되는비법(秘法)이수록된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이 책책은은 영영가가의의 장장애애로로 인인하하여여 인인생생살살이이에에 크크나나큰큰 고고통통과과 타타격격을을
받받으으며며 살살고고 있있는는 많많은은 불불자자들들을을 위위하하여여 77년년여여 동동안안의의

경경험험을을 토토대대로로 어어떠떠한한 영영가가이이든든 110000%%천천도도가가 이이루루어어지지는는
영영가가천천도도의의 묘묘법법이이 수수록록된된 책책자자입입니니다다..

책책 자자 안안 내내

책책 자자 안안 내내

①영가천도의의미와영가천도의식에서주의할점은무엇인가?
②인간의길흉화복과건강장수를좌우하는영가들의영향력!
③영가천도는왜필히해주어야만하는가?
④태아영가의천도가왜중요하며, 우리에게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
⑤영가들의영향으로장애를받게되면어떠한현상들이일어나는가? 
⑥조상대대친족, 연족인체지영가를모두확실하게100% 천도시

킬수있는묘법은무엇인가?
⑦특별천도재에사용되는방편은무엇인가? 각방편들의내용설명

및사용방법
⑧집안에서하는영가천도기도방법
⑨특별천도재를지내고나면일어나는여러가지현상들의예(괊)
⑩영가들의특별천도재를지낸후신행생활은계속적으로어떻게

이어지는것이가장좋은가?
⑪불자들이알아야할기도의의미와소원을이룰수있는기도방법
⑫꿈이란무엇인가? 누구나쉽게풀수있는108가지꿈해몽법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내용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무엇인가?

↞사주팔자(四柱八字)를뛰어넘을수있는
비책(秘策)이있다

↞한해의사주팔자(四柱八字)를개선(改善)
시킬수있는방법(方法)은무엇인가?

↞부록
(명) 
글쓴이 :혜천법사

성 지 관 음 회

하기책자4권을스님과불자들에게무료로보내드립니다!


